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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동산 칼럼■ 교육

 ‘대학 순위’에 목매다는 대학들

대학들이 유달리 신경 쓰는 것이 

있다. 바로 대학 순위(랭킹)이다. 왜 

그럴까? 

‘U.S. 뉴스 & 월드 리포트’가 미

국 대학 순위/랭킹을 내기 시작했을 

때 각 대학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

않았다.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매

체의 대학 순위는 위력을 발휘하기 

시작했다. 과거 명성을 누리던 일부 

대학들은 랭킹에서 처지면서 학생 

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별 볼일 없

던 대학들이 명문 대학 가운데 하

나로 부상하기도 했다. 대학들이 기

를 쓰고 순위/랭킹을 올리려고 하

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.

하지만 대학 순위/랭킹에는 함정

이 많다. 자의적 요소가 많은 것이

다. 각 대학들은 유에스 뉴스가 매

기는 순위가 교육 수준을 알리는 지

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

들이나 부모들이 지원 대학을 선정

할 때 이를 참고 한다고 보기 때문

에 매우 신경을 쓴다. 

미국 대학 순위/ 랭킹을 정할 때 가

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학 합격

률이다.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으므

로 지원자 수가 늘면 합격률은 낮아

진다. 따라서 각 대학은 지원자 수

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. 하버드

를 비롯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우

리 대학에 지원해 달라는 e메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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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편지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. 예

년의 경우 이런 편지는 특히 SAT나 

PSAT시험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

않아 도착한다.

어떤 학생들은 "하버드에서 나를 

오라고 했어!"라며 흥분을 하지만 

사실은 그럴 일이 아니다. 그런 편

지를 받은 사람은 차고 넘친다. 어

떤 대학은 일찍 지원을 하면 원서

비, 에세이 등을 면제해 주겠다고 

유혹하기도 한다. 원서를 일단 제출

하면 후속 서류를 내지 않아도 그 

학생을 지원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

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손해가 아

니다.

대학들의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

요소 가운데 하는 표준화 시험 점

수다. SAT, ACT점수가 높은 학생

이 지원하면 학교의 위상이 올라

간다. 미국 대학들이 쓰는 꼼수 가

운데 SAT, ACT점수 제출을 옵션으

로 하는 경우가 있다. 이 경우에 점

수가 높은 학생만 제출하게 되고 낮

은 학생은 내지 않는다. 점수가 높

은 학생들만 점수를 제출하므로 대

학의 전체 SAT점수 분포는 올라가

게 된다. 이처럼 대학들은 온갖 머

리를 다 짜내서 학교 랭킹/순위를 

올리려고 한다.

명성이 높다고 나에게도 좋은 대

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. 

부동산 시장의 가상 Open House

‘일장일단’이라는 말이 있다. 사람도 장

점이 있으면 동시에 단점이 있듯이, 모든 

것이 양면성을 보여줄 때가 많다. 요즘 우

리가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지만, 

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IT기술이 

일반화 되고 있다. 새 리스팅을 마켓에 올

려도 예전처럼 Open House를 자유롭게 

할 수 없는 상황이고, 소수의 인원을 조

심스럽게 쇼잉할 때도, 여러가지 법적으

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가 준수해야

만 한다. 특히 방문자 모두 새로 생긴 부

동산 양식(Coronavirus Property Entry 

Advisory and declaration Form)에 서명

을 해야만 집 내부를 볼 수 있으니 바이어 

입장에선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. 그

나마도 에이전트 없이는 보기도 힘든 상

황이다. 

이런 시기를 반영해서 예전처럼 바이어

들을 위해 마켓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당

연하고, 요즘은 유튜브 영상 제작은 물론 

3D구조 영상, 드론을 이용한 원격 촬영, 

Virtual Staging, 비대면 전자 사인, Zoom 

미팅 등 고도의 Technical support가 자

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

있는 것이다. 이 펜데믹 시기가 지나가면, 

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많은 

기술적 발전과 진보가 있으리라 믿는다. 

역사적으로도 대 전염병(Pandemic)은 

후대의 인간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영

향을 끼쳤다. 14세기 유럽에서 퍼졌던 흑

사병(Pest)으로 많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

하면서 손글씨로 인쇄하던 것들을 기구

로 대체하는‘인쇄술’의 발전을 가져다 

주었으며, 위생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마

시는 물(상수도)과 구분하여 폐수(하수

도)를 땅밑으로 설치하는 상하수도 시설

이 생기게 되었다. 또한 인간을 걱정하고 

인간 중심을 들여다보는 르네상스 문화

를 시작하며 중세문명의 꽃이 피는 직접

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. 

포스트 코로나(Post-이후 Corona)라

는 말을 많이 쓴다. 세상이 코로나 이전

과 이후로 분리되고 있으며 이 경계에서 

우리는 스스로 방어체계를 구축해서 미

래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다.  모든 직업

군에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(Non-face-

to-face) 시대에 생계를 위해서도 새로운 

전략을 찾아 내야만 한다. 왜냐하면 앞으

로도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또 다른 이름

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. 

 

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을 On-line

속에서 구축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

것 같다. On-line, 디지털과 함께 Off-

line과 아날로그 또한 같이 병행하며 나

아가는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

생각이 든다. 이런 시기에 변화에 편승

하는‘열린 마음’을 갖는 것이 중요한 

것 같다. 

불확실한 시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

것,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불

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, 꾸준히 참여하

고 연구하며 비평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

세,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.   

▲ 부동산 시장에서 IT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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